
카르텔을부추기는공정거래위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1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과징금을부과받고일부는검찰에고발됐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담합을 통해 HDPE, PP 등 합
성수지 가격을 결정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공정위의 카르텔 적발
과과징금부과는때늦은감이없지않다.
특히, 과징금 1051억원은 10년 이상 지속된 카르텔에 비해 부과규
모가지나치게적고, 자진신고했다는이유만으로 3사에대해과징금
을면제하거나감면한것도선뜻이해가가지않는부분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유화 212억
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
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현대석유화학잔존법인) 29억원 등이며, SK를 비롯
해 LG화학,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5사는검찰에고발됐다.
공정위는 10사가합성수지제조·판매시장에서차지하는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에는 95% 이
상)에달하고, 담합으로약 1조5600억원(매출액의 15% 기준)의소비자피해를유발한것으로추산했다.
또 10사에대한과징금을 2000억원 정도로추산했으나합의과정에서일부행정지도가있었고, 구조조정을거
치는등어려움을겪은점등을감안해과징금을일부경감했다고밝혔다.
합성수지 카르텔은 1994년 3월28일 첫 시행한 시점부터 가격만을 담합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까지 할당하고
해당거래처가아니면공급하지않기로합의했다는점에서일반적인카르텔과는괘를달리하고있다.
즉, 거래처를 할당한 것은 영세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합성수지를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장
기거래를 통해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기계적성까지 맞추어 카르텔이 깨지더라도 다른 곳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악질적인카르텔이라는것이다.
합성수지는 거래규모가 커 200-300톤을 수입할 수는없고 월 사용량이 적어도 수천, 수만톤은 되어야 수입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 합성수지 카르텔이 자행된 이후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일부 특수 그레
이드를제외하고서는수입실적이거의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994년 결정된 상대방과만 거래가 이루어질 뿐 거래처를 거의 바꾸지 못하고 있다. 즉, 합
성수지시장에담합구조가정착돼있다는것이다.
공정위도 2002년 6월까지 매달 내수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판매기준
가격을합의하고월말에는마감가격을다시협의하는등가격을공동으로결정해왔고 2005년 4월까지도기준
가격과직거래처판매가격을협의해결정해왔다고밝히고있다.
특히, 10사는 1991-93년 3년간은 영업이익이적자를기록했으나가격담합이 실행된 1994년 이후에는 외환
위기인 1997-98년을제외하고모두영업이익이흑자를기록했다고밝히고있지않은가?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면제받고, 삼성토탈도 조사협조에 따라
검찰고발을면제했다는것도말이되지않는다.
호남이어느수준에서협조했는지는알수없으나합성수지카르텔의핵심멤버라는사실을부인할수는없는노
릇이고, 삼성토탈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서 증거문건을 탈취하고 인멸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무색케 하
고있다. 공정위가언론플레이를한것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

검찰은 고발된 5사 뿐만 아니라 11년 동안 직무를 유기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수사함으로써 합성수지 카르텔
의실체를명명백백히밝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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